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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임산부의 성격특성 중 외향성과 신경증, 부부친밀감, 스트레스와 태아애착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211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산부의 외향적인 성격

특성은 태아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경증적인 성격특성은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임산부의 외향적인 성격특성은 배우자와의

친밀감을 통해 태아애착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임산부의 신경증

적인 성격특성은 스트레스를 통해 태아애착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

째, 임산부의 외향적인 성격특성과 태아애착 간의 관계에서 배우자와의 친밀감과 스트레스

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임산부의 긍정

적인 임신 적응과 자녀와의 애착형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어 : 태아애착, 외향성, 신경증, 부부친밀감,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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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임신기는 부모역할을 준비하는 전환기로

자녀와 정서적 유대 및 애착관계를 형성해가

는 시기이다. 임산부와 태아의 관계를 나타내

는 개념인 태아애착은 태아와의 상호작용이

나 애정을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한다(Doan & 

Zimerman, 2002). Cranley(1981)는 임신기가 어머

니로서의 역할과 태아에 대한 정체감을 형성

하면서 자녀와의 관계를 발달시켜 가는 시기

라고 하면서, 태아애착의 구성요인으로 자신

과 태아와의 구별, 태아와의 상호작용, 태아의

특성과 의도 추측, 태아를 위한 자신의 희생

인 자기제공, 새로운 역할 획득의 5가지를 제

시하였다. 선행연구들은 태아애착이 산모와

아기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출산 과정을 돕고, 

출산 후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예측하는 중요

한 요인이 되며(Siddiqui, Hagglof, & Eisemann, 

1999), 출산 후 자녀의 초기발달 및 사회성, 

자존감, 정서와 같은 인성발달과도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Alhusen, Hayat, & Gross, 

2013).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임산

부의 심리적 요인, 관계적 요인들이 있다. 태

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심리적 요인

으로는 임산부의 성격, 지각된 스트레스가 있

고, 관계적 요인으로는 배우자와의 관계 등이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임신기의 불안정한

상황을 조절하거나 부모-자녀 간의 안정된 애

착형성을 돕는데 중요하다(Thompson, 2000). 임

산부의 심리적 요인 중 하나인 성격특성은 주

변 환경의 적응에 필요한 신념, 태도, 대인관

계를 포함하는 개인의 기본적인 성향을 나타

낸다. 1980년대부터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성격특성은 외향성, 신경증, 친화성, 성

실성, 개방성의 5가지 독립적인 성격 요인들

로 구성된다(Costa & McCrae, 1992). 이 중에서

특히 외향성과 신경증은 산모의 긍정적, 부정

적 정서와 관련이 높은 성격특성으로 외향적

인 사람은 긍정적, 적극적이고 사교적이며 말

이 많은 성향을 가지며, 신경증적인 사람은

심리적 고통을 잘 호소하며 불안, 적대감, 

부적응 대처를 가지는 성향을 보인다(Gomez, 

Gomez, & Cooper, 2002).

따라서 어머니의 성격특성은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 및 자녀와의 애착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외향성과 신경증은 긍정적, 부정

적인 감정들에 대한 부모의 일관된 경향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Clark & Watson, 

1988) 양육환경의 질과 정서적 분위기에 영향

을 미친다(Metsäpelto & Pulkkinen, 2003). 외향

성이 높은 부모는 책임감과 온정적인 태도, 

자녀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긍정적인 양육행

동을 보이는 반면 신경증이나 부정적인 정서

성이 높은 부모는 강압적인 양육 및 책임감과

온정이 낮은 행동을 보인다(Belsky & Barends, 

2002; Clark, Kochanska, & Ready, 2000). 또

한 외향성은 안정된 애착유형(Bäackström & 

Holmes, 2001)과 연관되고, 신경증은 불안, 회

피 애착유형(Picardi, Caroppo, Toni, Bitetti, & 

Dimaria, 2005)과 관련성이 높아, 외향적 성

격특성의 임산부들이 태아에 대한 안정애착

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Mikulincer & Florian, 1999). 신경증이 높은 임

산부는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의 지각이나 관

계 형성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하

므로(Lahey, 2009) 태아와의 애착형성에서도 어

려움을 겪기 쉽다(Bouchard, 2011).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성격특성은 양육

태도 및 행동은 물론 자녀와의 애착형성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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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임산부가 가지는 외향성과 신경증적인

성격특성이 태아와의 애착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임산부의 태아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

치는 심리적 특성인 스트레스는 임산부의 성

격특성에 따라 다르게 지각될 수 있다. 성격

특성 중 특히 외향적인 사람은 일상의 스트레

스를 낮게 평가하지만 신경증적인 사람은 평

범한 일상생활에서도 불안을 잘 느끼며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더 많은 불안과 부정적인 감정

을 가진다(Eysenck, Eysenck, & Barrett, 1985; 

Vollrath, 2001). 임신기에 노출된 심리사회적, 

생리학적 스트레스는 임산부의 우울 및 자녀

와의 관계, 자녀의 발달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이 된다(Sandman, Davis, Buss, & Glynn, 

2011). 즉 임신기에 겪게 되는 불안 및 스트레

스는 태아에 대한 정서적 몰입을 방해함으로

써 태아와의 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들고 애착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강수경, 정미

라, 2012; Ossa, Bustos, & Fernandez, 2012). 이와

같이 개인의 성격특성에 따라서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 반응,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Lazarus & Folkman, 1984), 이러한 스트레

스 정도는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갖는 배우자와의 친밀감은 임신기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요인이면서 태아와의 긍정적인 애착

을 형성하도록 해준다. 부부관계 질 및 배우

자와의 친밀감은 부부의 성격특성에 의해 영

향을 받는데, 특히 외향성과 성실성은 결혼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신경증은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Ben-Ari & Lavee, 2005; Holland & 

Roisman,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신기

라는 특수상황에서 임산부가 지각하는 본인의

외향성과 신경증적 성격특성에 따라 부부 간

의 친밀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 영향관

계를 살펴봄으로써 부부관계를 통한 태아애착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알

아보고자 한다.

그동안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부부관계 및

태아애착에 관한 연구는 임신기동안 배우자와

의 관계가 지배, 통제, 비난 수준이 높으면

태아에게 가지는 애착도 낮고, 이후 자녀와

의 애착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Condon & Corkindale, 1997). 배우자와의

긴장 및 지지 관계는 삶에 대한 만족 및 정서

적 안녕감과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에

(Walen & Lachman, 2000) 태아에게 가지는 태

도나 애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부관계가 친밀할수록 배우자는

임산부가 직면한 스트레스 사건을 잘 인지하

고 이에 대한 상호작용이 원활하므로 임신기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해주

고(Chapman, Hobfoll, & Ritter, 1997), 스트레스

에 대한 지각수준을 낮추기 때문이다(Dehle, 

Larsen, & Landers, 2001). 또한 배우자와의 친밀

감은 양육에 대한 만족감, 자녀에 대한 책임

감과 관련성을 가지며(Baumrind, 1995), 어머니

의 삶 뿐 아니라 자녀의 발달에 지속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밝혀지고 있다(Mulsow, Caldera, 

Pusley, & Reifman, 2002). 따라서 임신기 어머

니가 지각하는 본인의 성격특성에 따라 부부

친밀감을 다르게 인식할 것이고, 임산부가 지

각하는 배우자와의 친밀정도는 태아애착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 및 대처방식에 차이를 가져오므로

태아애착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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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할 때 임산부의 외

향적이고 신경증적인 성격특성에 따라 부부친

밀감을 지각하는 정도나 스트레스에 대한 인

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태아애착에도 차이를

가져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동안 개

인의 성격특성과 태아애착의 관계에서 배우자

지지나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살펴 본 직접

적인 연구는 없었다. 특히 배우자와 같은 주

변 사람들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는 개인의 건

강 뿐 아니라 스트레스 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외향성과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중

재역할을 하므로(Swickert, Rosentreter, Hittner, & 

Mushrush, 2002) 배우자와의 친밀감과 같은 관

계적 특성과 스트레스의 간접적인 영향을 성

격특성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 이루어진 임산부의 태아애착

관련 연구들은 주로 부부관계 질이나 임산부

의 스트레스 등 심리적 요인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성격특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미

비하다. 성격특성 관련 연구는 주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행동 및 태도(안영희, 

김연화, 한세영, 2008; 이미영, 이현옥, 2015; 

전현진, 김영희, 2013), 자녀와의 관계(송현정, 

2007; 최윤희, 2011)와 관련한 연구가 주로 이

루어졌다. 반면 임산부의 성격특성과 관련해

서는 불안(한혜실, 1984) 및 심리상태(김선아, 

윤혜원, 김학룡, 1993)와 관련한 연구는 있었

으나 태아와의 관계 및 애착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임신

기의 태아애착은 출산 후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치고(Alhusen et al., 2013), 어머니의 외향성

과 신경증적인 성격특성 또한 양육행동과 스

트레스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안영

희 외, 2008; 전현진, 김영희, 2013)이므로 임

산부의 성격특성과 태아애착 간의 관계를 알

아볼 필요가 있다. 임산부가 가지는 성격특성

이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살펴봄

으로 임산부의 임신기 적응을 돕고 초기 자녀

와의 긍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

고자 한다. 본 연구는 외향성과 신경증적인

성격, 부부친밀감, 스트레스가 태아애착에 영

향을 미침에 있어 각 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

계구조를 규명하고, 이 과정에서 부부친밀감

과 스트레스의 매개적 역할을 검증하고자 한

다. 본 연구에서는 임산부가 지각하는 외향성, 

신경증적인 성격특성이 태아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각 성격특성이 부부친

밀감과 스트레스를 매개하여 태아애착에 간접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

에 따른 연구모형(그림 1)과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임산부가 지각하는 외향성과 신경증적 성격

특성에 따른 부부친밀감 및 스트레스의 인식

과 영향이 태아애착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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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항목 빈도(명) 백분율(%)

연령

29세 이하 52 24.6

30-35세 미만 135 64.0

35-40세 미만 23 10.9

무응답 1 0.5

임신기간

27주 이하 150 71.7

28주 이상 60 28.4

무응답 1 0.5

계획임신
무 45 21.3

유 166 78.7

학력

고졸 3 1.4

대졸(전문대졸포함) 161 76.3

대학원이상 46 21.8

무응답 1 0.5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36 17.7

300-400만원 미만 41 19.4

400-500만원 미만 50 23.7

500-600만원 미만 41 19.4

600만원 이상 40 19.0

무응답 3 1.4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 211)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

주하는 임산부 211명이다. 설문에 응답한 임

산부는 모두 225명이었으나 설문문항에 불성

실하게 응답한 14명을 제외하고 211명만을 최

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본크기는 최

대우도법(ML)을 기준으로 할 때 150-400 정도

의 표본크기가 적당하며, 일반적으로 200여

개의 표본크기를 임계치로 많이 사용하고 있

어(우종필, 2012) 최종 연구대상자 211명이 적

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 임산부의 연령

은 30-35세 미만이 135명(64.0%)으로 가장 많

았고, 평균은 31세(SD=2.73)이다. 임신기간은

초․중기인 27주 이하가 150명(71.7%)으로 많

았고, 계획임신인 경우가 166명(78.7%)으로 많

았다. 교육수준은 대학졸업(전문대졸 포함)이

161명(76.3%), 가구 월 소득은 400-500만원 미

만이 50가구(23.7%)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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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외향성과 신경증

임산부의 외향성과 신경증을 측정하기 위해

성격의 5가지 유형 측정도구인 NEO-FFI(Five 

Factor Inventory) 성격유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Costa & McCrae(1992)가 개발하고

안창규와 이경임(1995)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

게 번안하여 타당화한 총 60문항이다. 이를

김사원(2008)이 요인분석하여 외향성(7문항), 

성실성(9문항), 신경증(9문항), 친화성(6문항), 

개방성(5문항)의 총 36개 문항으로 요인 타당

도를 확보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행동과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 외향성과 신경증 문항만을 사용하였다(안

영희 외, 2008). 외향성은 사회적 활동 및 상

호작용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며, 신경증은 부

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외향성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것이 좋다’, 신경증은 ‘신경이 예민하고 자주

긴장되곤 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4점 리커트 척도이며,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외향성이 .82이며, 신경증이

.85이다.

부부친밀감

임산부의 부부친밀감을 측정하기 위해 이

경희(1995)가 개발한 부부친밀감 척도를 사용

하였다. 하위영역은 인지적(5문항), 정서적(5

문항), 성적(5문항) 친밀감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인지적 친밀감은 ‘우리 부부

는 서로 개성을 가진 독립된 존재로 인정한

다’, 정서적 친밀감은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

지 우리는 하나의 운명공동체라고 생각한다’, 

성적 친밀감은 ‘우리는 성관계를 통해 서로

가까워짐을 느낀다’의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산부의 상황을 고려하여 성

적친밀감은 제외하고 인지적, 정서적 친밀감

만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부부친밀감의 정

도를 묻는 문항들에 대해 응답자가 일치하는

정도를 4점 리커트 척도로 답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친밀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문항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4이고, 하위영역별로 인지적

영역은 .78이며 정서적 영역은 .68이다.

임신기 스트레스

임산부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안황란

(1984)이 개발한 임신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

였다. 하위요인은 태아와 관련된 스트레스(9문

항), 배우자와 관련된 스트레스(6문항), 임부와

관련된 스트레스(11문항)의 총 26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태아관련 스트레스는 ‘태아가 기

형일까봐 걱정이 된다’, 배우자관련 스트레스

는 ‘외모의 변화로 인하여 남편의 사랑이 감

소할까 걱정이다’, 임부관련 스트레스는 ‘임신

으로 오는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불편하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져있고, 점수가 높을수

록 태아, 배우자, 임산부와 관련한 지각된 스

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는 .90이고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태아관련

스트레스는 .86, 배우자관련 스트레스는 .73, 

임부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84이다.

태아애착

임산부의 태아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Cranley 

(1981)가 개발한 태아애착 척도(Maternal-Fetal 

Attachment Scale)를 한국적 상황에 맞게 김기영

(200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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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태아와의 구별(3문항), 태아와의 상호

작용(5문항), 태아의 특성과 의도에 대한 추측

(6문항), 자기제공(6문항), 역할취득(4문항)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자신과 태아와

의 구별은 ‘나는 뱃속에서 아기가 놀 때 기분

이 좋다’, 태아와의 상호작용은 ‘나는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이야기한다’, 태아의 특성과 의

도에 대한 추측은 ‘나는 아기가 움직이는 양

상을 보고 아기의 성격에 대하여 추측한다’, 

자기제공은 ‘나는 임신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

들이 경험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역

할취득은 ‘나는 아기에게 젖먹이는 모습을 상

상하곤 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4점 리커트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

수록 임산부의 태아애착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도구의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2이고 하위영역별로 자신과

태아의 구별은 .61, 태아와의 상호작용은 .84, 

태아의 특성과 의도에 대한 추측은 .80, 자기

제공은 .82, 역할취득은 .80이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4년 6월 임산부 30명을 대상

으로 사용된 설문지의 문항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유아교육학

과 교수) 3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이는 검사문항들이 영역의 특성을 잘 대표하

고 일반화할 수 있는지, 문항 난이도와 문항

내용이 적절한지를 확인하였고 내용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위한 설

문조사는 서울 및 경기지역 20개 자치구의 임

산부 부모교육에 참여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였다. 부모교

육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취지, 개인정보 보호와 기밀 유지와 관련하

여 설명하고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연구참

여에 동의한 임산부에게만 설문지를 작성하

게 하였으며, 설문지 응답에는 15분 정도 소

요되었다. 

자료분석

임산부의 외향성과 신경증 성격, 부부친밀

감, 스트레스, 태아애착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통계프로그램 SPSS 21.0과

AMOS 21.0을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을 실시하고, 측

정변인이 다변량 정규분포성 가정을 충족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각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입증하고자

구조모형을 검증하고 구조방정식모형을 실

시하였다. 모수추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모델

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CMIN)이외에

RMSEA, CFI, TLI, BIC를 기준으로 검토하였고, 

제안모델과 경쟁모델의 모델적합도와 간명성, 

경로유의성을 기초로 최종모델을 선정하였다. 

χ2(CMIN)값은 표본크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으

므로 표본크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지 않는 적

합도 지수인 RMSEA, CFI, TLI를 함께 고려하

여 평가하였고(홍세희, 2000), 간결한 모델에

대해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간명적합지

수인 BIC를 사용하였다(우종필, 2012). 마지

막으로 최종모델의 간접효과는 부트스트래

핑(Bootstrapping) 절차를 사용하여 통계적 유의

성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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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애착 성격특성 부부친밀감 스트레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① 1 　 　 　 　 　 　 　 　 　 　 　

② .49
**

1 　 　 　 　 　 　 　 　 　 　

③ .42
**

.57
**

1 　 　 　 　 　 　 　 　 　

④ .37
**

.56
**

.52
**

1 　 　 　 　 　 　 　 　

⑤ .38
**

.60
**

.61
**

.59
**

1 　 　 　 　 　 　 　

⑥ .41
**

.39
**

.26
**

.38
**

.37
**

1 　 　 　 　 　 　

⑦ -.08 -.15
*

-.07 -.21
**

-.19
**

-.40
**

1 　 　 　 　 　

⑧ .21
**

.26
**

.30
**

.32
**

.32
**

.32
**

-.15
*

1 　 　 　 　

⑨ .28
**

.33
**

.32
**

.32
**

.30
**

.37
**

-.11 .68
**

1 　 　 　

⑩ -.11 -.10 -.01 -.21
**

-.09 -.16
*

.44
**

-.12 -.05 1 　 　

⑪ -.16
*

-.11 -.13* -.25
**

-.25
**

-.22
**

.43
**

-.30
**

-.23
**

.42
**

1 　

⑫ -.15
*

-.18
*

-.09 -.38
**

-.18
*

-.18
**

.46
**

-.15
*

-.15
*

.58
**

.48
**

1

평균 3.43 3.60 3.60 3.30 3.52 3.13 2.17 3.28 3.50 2.45 1.90 2.37

표준편차 .44 .48 .40 .48 .48 .41 .49 .43 .37 .56 .48 .50

왜도 -.43 -1.18 -1.03 -.30 -.88 .15 .40 .11 -.46 .09 .57 -.23

첨도 -.43 .76 .14 -.78 .21 -.09 .55 -.77 -.09 .13 1.47 .27

*p<.05, **p<.01

① 자신과 태아구별 ② 태아와의 상호작용 ③ 태아특성 및 의도추측 ④ 자기제공⑤ 역할 취득

⑥ 외향성 ⑦ 신경증 ⑧ 인지적 친밀감 ⑨ 정서적 친밀감 ⑩ 태아관련 스트레스 ⑪ 배우자관련 스트레스

⑫ 임부관련 스트레스

표 2.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 및 변인 간 상관관계

결 과

측정변인의 일반적인 경향 및 변인 간 상관관

계, 정규분포성 검증

임산부의 태아애착, 외향성 및 신경증, 부부

친밀감, 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 및 변인 간

의 상관관계는 표 2와 같다. 측정변인 간 상

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태아애착, 외향성 및

신경증, 부부친밀감, 스트레스 간에 전반적으

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태아애

착은 자신과 태아의 구별이 3.43점(SD: .44), 태

아와의 상호작용이 3.60점(SD: .48), 태아의 특

성 및 의도추측 3.60점(SD: .40), 자기제공이

3.30점(SD: .48), 역할취득이 3.52점(SD: .48)으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외향성은 3.13점

(SD: .41), 신경증은 2.17점(SD: .49)이었고, 부부

친밀감은 인지적 친밀감이 3.28점(SD: .43), 정

서적 친밀감이 3.50점(SD: .37)이었다.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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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태아관련 스트레스는 2.45점(SD: .56), 배우

자관련 스트레스는 1.90점(SD: .48), 임부관련

스트레스는 2.37점(SD: .50)으로 지각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통계적 모델의 추정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다변량 정규분포성을 검증한 결과, 왜도지수

의 절대값이 3.0이하여야 하고, 첨도지수의 절

대값이 8.0이하여야 한다는 기준(문수백, 2009)

을 적용하였을 때 왜도의 절대값이 .09-1.18로, 

첨도의 절대값이 .09-1.47로 나타나 다변량 정

규분포 가정을 충족하였으며, 최대우도추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절차를 사용하여

모델의 적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측정모형 검증

가설적 구조에 의해 나타난 측정모형을 최

대우도법을 사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통해 검증한 결과, 측정모형은 χ2=88.814, 

p<.001, RMSEA=.067, CFI=.953, TLI=.933로 χ2

를 제외한 다른 적합도 지수가 기준을 충족하

는 것으로 나타나 양호한 모형적합도를 보였

다.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변인들 간 상관이 .15-.62로서 잠재변인 간

상관이 지나치게 높지 않아 변별타당성이 확

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측정변인과

해당 잠재변인 간의 인과적 관계를 나타내

는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고

(CR=7.63-8.66, p<.001), 측정변인들의 표준화

요인계수가 .57-.87로서 충분한 수렴타당성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안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임산부

의 외향성 및 신경증이 태아애착에 미치는 영

향에서 부부친밀감과 스트레스가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모형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분

석과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제안모형(그림 2)

에서는 외향성과 신경증이 태아애착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고, 외향성과 신경증 각각 부

부친밀감과 스트레스를 모두 매개하여 태아애

착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

였다. 제안모형이 타당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2

개의 경쟁모델을 설정하였다. 경쟁모형 1(그림

3)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매개효과가 적합한

지 알아보기 위해 외향성과 신경증이 태아애

착에 미치는 직접효과 경로를 제외한 완전매

개 모형이다. 경쟁모형 2(그림 4)는 외향성과

태아애착 관계에서 부부친밀감이 매개하고 신

경증과 태아애착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매개

하며 외향성이 스트레스에, 신경증이 부부친

밀감에 미치는 교차경로는 가정하지 않는 부

분매개 모형이다.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성을 살펴보기 위하

여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3

과 같다. 적합도 지수로는 절대적합지수인 χ2 

(CMIN), RMSEA와 증분적합지수인 CFI, TLI를

사용하였다. 이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

을 받지 않고, 모형의 설명력 뿐 아니라 모형

의 간명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여러 적합도 지

수 중 RMSEA, CFI, TLI를 사용하였다(홍세희, 

2000). 간명적합지수인 BIC는 자유도를 이용해

간명성을 고려하는 지수로, 두 개 이상의 모

형 중 어느 모형이 더 적합한지 비교할 때

BIC가 상대적으로 더 엄격하다(Kline, 2005). 표

3에 제시된 지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경

쟁모형 1, 2는 제안모형에 내재된(nested) 관계

이기 때문에 χ2
차이검증을 통해 두 모형을 비

교하여 적합한 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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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모형의 모수치 결과

그림 3. 경쟁모형 1의 모수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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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경쟁모형 2의 모수치 결과

χ2(CMIN) df p RMSEA CFI TLI BIC

제안모형 88.814 46 .000
.067

(.045-.087)
.953 .933 260.073

경쟁모형1 107.321 48 .000
.077

(.057-.096)
.935 .911 267.877

경쟁모형2 89.843 48 .000
.064

(.043-.085)
.954 .937 250.399

표 3. 연구모형의 적합도 분석

모형과 경쟁모형 1 간의 χ2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χ2=18.507, df=2) 직접효과

를 가정하는 제안모형이 보다 우수한 모형임

을 알 수 있다. 제안모형과 경쟁모형 2 간의

χ2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χ2=1.029, df=2) 모형 간 간명성을 비교하

였다. BIC는 수치가 낮을수록 간명하므로 경

쟁모형 2가 제안모형과 경쟁모형 1에 비해 낮

은 수치를 보이므로 경쟁모형 2가 가장 간명

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쟁모형 2는

양호한 적합도를 가지면서 간명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경로 간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제안

모형과 경쟁모형 1에서 외향성이 스트레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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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S.E. C.R.

외향성 → 부부친밀감 .25 .42*** .05 5.35

→ 태아애착 .09 .34*** .02 4.03

신경증 → 스트레스 .48 .59*** .06 7.43

→ 태아애착 .02 .11 .02 1.22

부부친밀감 → 스트레스 -.33 -.16* .16 -2.11

→ 태아애착 .14 .31*** .04 3.52

스트레스 → 태아애착 -.05 -.21* .02 -2.01

*p<.05, ***p<.001

표 4. 변인 간 경로계수와 유의성 검증

가는 경로(β=.08, p>.05, β=.07, p>.05)와 신경

증이 부부친밀감으로 가는 경로(β=.02, p>.05, 

β=.03,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

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모형의 적합도, 간명성, 경로

의 유의성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

쟁모형 2가 제안모형과 경쟁모형 1보다 더 우

수한 모형으로 판별되어 측정변인 간의 관계

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

연구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연구모형 분석

본 연구의 최종 연구모형에서 측정변인들

간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변인

간 직접경로계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

증한 결과는 표 4와 그림 4와 같다. 신경증이

태아애착으로 가는 경로(β=.11, p>.05)를 제외

하고는 모든 경로에서 표준화 계수가 -.21에서

.59로 나타났고, C.R. 절대값은 1.97이상으로

유의수준 .05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임산부의 외향성과 신경증이 부부친밀감과

스트레스를 통하여 태아애착에 미치는 매개효

과를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여

.05수준에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95%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간접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외향성이 태아애착에 미치는 직․간접효과

를 살펴보면 외향성은 부부친밀감에 정적인

직접효과(β=.42, p<.01)를 보였고 스트레스에

부적인 간접효과(β=-.07, p<.05)를 보였다. 또

한 부부친밀감은 스트레스에 부적인 직접효과

(β=-.16, p<.05)를, 태아애착에 정적인 직접효

과(β=.31, p<.01)와 간접효과(β=.03, p<.05)를

나타냈다. 외향성은 태아애착에 직접효과(β

=.34, p<.01)와 간접효과(β=.15, p<.01)를 보여, 

외향성은 태아애착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부부친밀감과 스트레스를 매개하여 간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증이 태아애착에 미치는 직․간접효과

를 살펴보면 신경증은 태아애착에 대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직접효과(β=.11, p>.05)는 없

었으나, 스트레스에 정적인 직접효과(β=.59, 

p<.01)와 태아애착에 대한 간접효과(β=-.13, 

p<.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

트레스는 신경증과 태아애착 간의 사이를 유



강수경․정미라․최지현 / 임산부의 외향성과 신경증, 부부친밀감과 스트레스, 태아애착 간의 구조적 관계

- 31 -

경 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외향성 → 부부친밀감 .25 .42** - - .25 .42**

→ 스트레스 - - -.08 -.07* -.08 -.07*

→ 태아애착 .09 .34** .04 .15** .13 .49**

신경증 → 스트레스 .48 .59** - - .48 .59**

→ 태아애착 .02 .11 -.02 -.13** -.00 -.01

부부친밀감 → 스트레스 -.33 -.16* - - -.33 -.16*

→ 태아애착 .14 .31** .02 .03* .15 .35**

스트레스 → 태아애착 -.05 -.21* - - -.05 -.21*

*p<.05, **p<.01

표 5. 최종 연구모형의 효과분해

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

로 태아애착에 미치는 총효과 크기를 비교해

보면 태아애착에 대해 외향성이 가지는 직

간접효과(β=.49, p<.01)가 가장 큰 것으로 나

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임산부가 태아와 애착을 형성하

는데 있어서 외향성과 신경증적 성격, 부부친

밀감, 스트레스가 어떠한 영향관계를 이루는

지 변인 간의 인과적 관계구조를 규명하고, 

태아애착에 대해 부부친밀감과 스트레스가 간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

에서 나타난 최종 연구모형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산부의 외향적인 성격특성은 태아

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신경증적인 성격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산부의

외향성, 성실성, 친화성과 같은 긍정적인 성격

특성은 태아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반

면 신경증은 태아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지 않은 연구결과(Maas, Vreeswijk, Braeken, 

Vengerhoets, & van Bakel, 2014)와 일치한다. 또

한 강수경과 정미라(2012)의 연구에서 임산부

의 사회성이 태아애착 하위요인 모두와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부정적인 정서성은 태아애

착 하위요인 중 자기제공만이 부적 상관을

보인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어머니의 높

은 외향성은 안정된 애착유형 및 애정어리고

유능한 양육과 관련이 높으며(Bäackström & 

Holmes 2001; Clark et al., 2000) 임산부가 가

지는 대인관계나 사회적 능력은 태아와 좀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도록 한다(Hjelmstedt, 

Widstrom, & Collins, 2006). 외향성은 중요한 삶

의 사건에 직면했을 때 보호요인으로 작용하

는데 외향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낙천성이 임

신기의 우울증상을 감소시키며(Marín-Mor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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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mona, Monge, & Peňacoba-Puente, 2014) 임신

과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태아에

대한 인식과 애착을 증진하는데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높은 신경증이 자녀양

육과 관련된다는 선행연구(Belsky & Barends, 

2002; Smith, Spinrad, Eisenberg, Gaertner, Popp, 

& Maxon, 2007)를 바탕으로 신경증이 태아애

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연구모형을 설정

하였으나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신경증이 자녀양육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

지 않는다는 연구(Clarke, 2006)와 태아애착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Maas 

et al., 2014)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신경증이

태아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간

접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신경증은 임산

부가 태아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

식과 같은 개입변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Bouchard, 2011). 높

은 신경증은 불안, 민감성,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의 지각수준을 높이고(Lahey, 2009) 이

러한 변인들이 임산부와 자녀 간의 애착형성

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경증은 태아애착에 직

접적인 영향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

으로 사료된다.

둘째, 임산부의 외향적인 성격특성은 배우

자와의 친밀감을 통해 태아애착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

계를 잘 형성하고 유지하는 임산부들은 안정

되고 강한 사회적 지지를 가지며 이는 태아와

의 정서적 유대를 높인다는 연구(Hjelmstedt et 

al., 2006)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자신의 성

격이 외향적이고 성실하다고 지각하는 사람일

수록 부부관계 안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만족

도가 높으며(Holland & Roisman, 2008), 이러한

만족도는 애착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임산부의 외향성만이 관

계적 변인인 부부친밀감을 통해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임산부가 지각

하는 신경증은 부부친밀감을 인지하는데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은 자신의 성격특성과 무관하게 상

대 남성의 신경증 수준에 의해 관계만족이 달

라지며(이경성, 2004), 아내와 남편의 신경증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Karney & Bradbury, 1997)를 지지

한다. 부부의 성격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관련

성은 배우자의 성격이 어떠한지, 성격에 대한

지각자가 본인인지 배우자인지에 따라 그 결

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이경성, 2004; 장지영, 

황순택, 2012) 본 연구에서는 임산부가 외향성

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배우자와의 관계가 친

밀하다고 인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외

향성의 성격특성이 갖는 의사소통 및 대인관

계 능력으로 인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외향성이 높은 임산부는 임신기동안 자신의

요구나 선호를 배우자에게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함으로 배우자

와의 친밀감이 높아지는 것이다(Vollrath, 2001). 

또한 외향적인 사람들은 내성적인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인적자원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을 더 많이 지각하므로

(Demakis & McAdams, 1994) 외향적인 성격이

높은 임산부들은 배우자와의 친밀감이나 만족

도를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Hjelmstedt et 

al., 2006; Siddiqui et al., 1999), 배우자의 정서

적, 신체적 지원(Sandbrook & Adamson-Macedo, 

2004)은 임산부의 태아에 대한 인식과 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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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임신기 어머니가

느끼는 주변사람들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는 태

아에 대한 관심과 안정된 태아애착을 갖도록

도와준다(Ossa et al., 2012; Rowe, Wynter, Steele, 

Fisher, & Quinlivan, 2013). 본 연구를 통해 임산

부가 외향적인 성격을 가질수록 배우자와의

친밀감을 높게 인식하며 이러한 배우자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임산부의 태아에 대한 애착

을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임산부

의 태아애착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우자와의

친밀감을 높이도록 하고, 부부 간 생기는 여

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부모교육을 실시해야할 것

이다.

셋째, 임산부의 신경증적인 성격특성은 스

트레스를 통해 태아애착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신경

증적인 성격이 양육스트레스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연구(전현

진, 김영희, 2013)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결

과이다. 본 연구에서 임산부의 신경증만이 스

트레스를 매개하여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치고

외향성이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임산부의 외향성과 스트레스 간의

중재역할을 하는 변인들의 영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 외향성은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과정

에서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과 부부 간 정서

적 지지를 통해 스트레스를 중재하기 때문에

부부관계와 같은 관계적 변인의 간접적인 영

향이 클 수 있어(안영희 외, 2008; Swickert et 

al., 2002) 외향성과 스트레스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신경

증은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의 특성들에 비해

주변사람들로부터 느끼는 지지를 스트레스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잘 활용하지 못하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성을

가진다(Vollrath, 2001). 즉 신경증적인 임산부는

임신기의 정서적인 스트레스에 민감하고 부적

응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정서적 문

제를 유발할 위험이 높고(Marín-Morales et al., 

2014), 이러한 임산부의 높은 스트레스는 태아

애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정서적으로 부정적이고 스트레스에 민감한 산

모는 자녀와의 애착형성과 임신기 경험에서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다(강수경, 정미라, 

2012; Seimyr, Sjögren, Welles-Nyström, & Nissen, 

2009). 따라서 임신기간 동안 산모의 성격이

예민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신의 성격

특성을 파악하고 신경증적인 특성이 있는 임

산부들이 태아와 긍정적인 관계와 안정된 애

착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를 갖추거나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신경증이 높은 부모들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개입프로그

램이 필요하다(Ellenbogen, Ostiguy, & Hodgins, 

2010). 또한 임신기의 변화와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한 대처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

안하고, 부모교육을 통해 스트레스로 인한 문

제를 예방하고 긍정적으로 태아애착을 가지도

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넷째, 임산부의 외향적인 성격특성은 배우

자와의 친밀감과 스트레스를 통해 태아애착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

향적인 성격의 임산부일수록 주변사람들로부

터 느끼는 정서적 지지를 잘 지각하며 스트레

스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사회적 지원체

계를 잘 활용할 수 있다(Amirkhan, Risinger, & 

Swickert, 1995). 또한 사회성이 높은 임산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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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에 대해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

스트레스를 낮추고 임신 적응 및 태아에 대한

애착을 높인다(정미라, 최지현, 강수경, 2015).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배우자와의 관계는 양육

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고(Mulsow 

et al., 2002), 특히 배우자와 같은 주변 사람들

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는 개인의 스트레스 경

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외향성과 스트레

스 간의 관계에서 중재역할을 한다(Swickert et 

al., 2002). 뿐만 아니라 우울증상이 높은 수준

의 임산부일지라도 부부관계가 좋고 배우자가

지지적인 태도를 가진다고 인식한다면 태어날

자녀에 대해 상상하기를 잘 하고 자녀의 미래

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Barone, Lionetti, 

& Dellagiulia, 2014). 따라서 임신기 부모교육에

서 배우자의 성격특성과 임신기 스트레스 정

도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임산부

가 배우자와의 원만한 상호작용이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임신

기에 겪기 쉬운 심리적인 어려움을 배우자와

함께 공유하고 서로 지지하며 스트레스에 대

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극복함으로써 태아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임산부가 가지는 성격특성 중 외

향성과 신경증이 태아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의 친밀감과 임신기 스트레

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임신기 자녀와

의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임산부의

임신 적응 및 태아애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임산부의 성격과 배우자와의 관계, 스트레스

정도에 관심을 기울여야함을 시사한다. 신경

증보다 외향성이 태아애착에 대해 직․간접적

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외

향적 성격의 임산부가 보다 태아애착이 높고

임신기에 적응을 잘 할 것이다. 또한 신경증

과 외향적인 성격특성에 따라 태아애착에 미

치는 변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

를 통해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임

신기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신경증적

인 성격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상황

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방식에 대

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의

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중

심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의 부모교

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임산부 집단을 대상

으로 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사회문

화적으로 다양한 집단에 속한 임산부를 대상

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태아애착에 대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가 지각하는 본인의 성격, 부

부친밀감, 스트레스 정도를 바탕으로 실행된

연구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배우자를 포함하

여 비교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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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regnant

Women’s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Marital Intimacy,

Stress and Maternal-Fetal Attachment

 Sukyoung Kang1)         Mira Chung1)         Jihyun Cho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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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marital intimacy, stress and maternal-fetal attachment. A self-reported survey was conducted on 211 

pregnant women who participated in prenatal education program in Seoul and Gyeonggi,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pregnant women’s 

extraversion influenced directly maternal-fetal attachment, but neuroticism did not have a direct influence 

on maternal-fetal attachment. Second, pregnant women’s extraversion influenced indirectly maternal-fetal 

attachment via marital intimacy. Third, pregnant women’s neuroticism influenced indirectly maternal-fetal 

attachment via stress. Finally, pregnant women’s extraversion influenced maternal-fetal attachment 

indirectly through marital intimacy and stress. Based on these results, strategies to improve maternal-fetal 

attachment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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